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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주가 상반기까지 정체 양상

한국투자증권은 태광산업이 2012년 1/4분기에 기대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냈다며 주가가 상반기까지 횡보

할 가능성이 있다고 5월9일 전망했다.

박민 연구원은 “태광의 1/4분기 매출액은 758억원으로 예상치 760억원과 거의 일치했지만 영업이익은 103억

원으로 추정치 16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량제품 보상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손실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이 50억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조정은 악재

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주 강세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되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주가

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태광산업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800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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